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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올해 해양쓰레기 3천2백 톤 수거

- 인천씨클린호 부유쓰레기 수거…내년 옹진군 100톤급 정화선박 도입 - 

- 시민과 함께 해안쓰레기 수거 캠페인 펼쳐 -

인천시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3천 톤이 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해 9월 말까

지 약 3천2백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.

부유쓰레기는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정화선인 인천씨크린호를 통해, 

해안쓰레기는 주민·민간단체·공공기관 등과 함께 수거했다.

시는 해양쓰레기 수거·처리 기반사업을 위해서 올해 147억 원의 예

산을 투입했다. ▲해안·부유(하천·하구)쓰레기 정화사업(76억), ▲해

양쓰레기 정화사업(12억), ▲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(3억), ▲바다

환경지킴이 지원사업(6억), ▲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(2억원), ▲해양

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(3억), ▲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지원(약 

38억), ▲한강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(3천만)의 사업이 있다.

앞서 올해 초 시는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관리체계 개선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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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 발생예방, 수거·운반체계 개선, 수거·처리 기반조성, 관리기반 

강화, 시민의식 제고 등 주요과제를 설정했다.

우선, 해양환경정화선(인천씨클린호)을 이용해 인천연안의 부유쓰레기 

수거 및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·처리에 나섰다. 사람의 손이 닿

기 어려운 굴업도, 소야도, 상공경도 등 해양쓰레기 사각지대에서 씨

클린호는 9월말까지 33톤의 쓰레기를 수거 했다.

더불어, 옹진군과 함께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도서쓰레기 

정화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을 내년까지 지원하고 있다. 총 사업비 75

억 원이 투입돼 100톤급 해양환경 정화선박이 건조 중이다. 또 지난

해 7곳이던 해양쓰레기 집하장은, 오는 11월 초 5곳이 새로 설치돼 1

2곳이 운영될 계획이다.

  

시가 관리하는 해안가 1천66km 구석구석의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는 

시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. 주민·민간단체·공공기관 등은 줍깅(쓰레

기를 주우면서 걷는 활동), 반려해변 등 해안가 정화를 위해 총 4회에 

걸쳐 350명이 캠페인에 함께했다. 

또 시의 해안쓰레기 수거 인력은 580여 명에 달한다. 특히 수거뿐만 

아니라 계도 및 투기행위 사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

는 2021년에 11명에서 2022년에는 36명으로 증원했다. 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앞바다를 만들기 

위해서 해양쓰레기 예방 시민참여 활동지원과 해양환경교육 지원사업

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” 고 말했다.

※ 해양항공국 기자 간담회 관련 사진은 행사(10시30분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  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 

http://tv.incheon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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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련사진>

▲ 해양환경정화선 ‘인천씨크린호’

▲ 해안정화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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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해안정화 활동


